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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사지리학적 방법을 통한 고대 육상교통로 복원: 소위 신라 5 통을 사례로 
 

도도로키 히로시 

 

신라의 옛길의 생김새는 삼국통일 및 나당전쟁을 전후해서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된다. 

기록상은 삼국시대 소지마립간이 487 년 4 방에 우역을 설치한 데서 역제가 시작된 

것으로 되어 있다. 이 때 4 방이 어느 방향인지는 여타 견해가 있지만, 발표자는 그것이 

정 4 방이 아니라, 창령 진흥왕 척경비 기록 등을 근거로, 비자벌(창령) 방면, 한성(서울) 

방면, 비리성(안변) 방면, 감문(김천) 방면 등 4 방군주제에 맞춰서 4 개 역로에 존재했던 

것으로 가정하고 있다. 당시 지방체제는 군주제였으며, 신라가 영토확장의 과정에 

있었기 때문에, 4 방군주제와 연동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. 즉 

한성방면은 고구려, 비리성방면은 고구려와 말갈, 감문방면은 백제, 비자벌방면은 

가야와 백제에 대한 군사도로였다.  

 

나당전쟁 이후, 도로의 성격은 군사 위주로부터 내치, 외교 위주로 바뀌었다. “삼국사기” 

지리지에는 소위 5 통(동해통, 북해통, 북요통, 염지통, 해남통)이 표시되어 있는데, 

필자는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인정하듯 이것이 통일신라기의 간선 역로로 가정한다. 5 통 

중 4 개 노선은 원칙적으로 예전 4 방우역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며(뒷면 지도 참조), 

다만 양주(삽량주)-김해경(금관소경)-강주(청주)를 지나가는 노선이 추가 된 것으로 

보았다. 5 통은 9 주 모든 주치를 분담하며 지나갔던 것으로 보이며, 한 주는 한 역로에 

속하였다. 9 주의 영역은 상당히 기다란 것이 많은데(예를 들어, 삭주는 현 경북 

안동에서 충북 제천, 강원 춘천을 거쳐 함남 영흥까지, 명주는 경북 영덕에서 강원 

강릉을 거쳐 통천까지), 이것은 역로의 경로와 일체적으로 관리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

생각된다. 

     

5 소경은 이들 5 통 중, 교통요지인 평지나 분지에 조성되었으며, 그 배후에 역로와 

일체화된 도피성 산성이 항상 같이 있었다. 그래서 5 소경은 역로 경로에 규정되어 

입지선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, 따라서 성립 시기에는 이미 5 통의 노선이 거의 

고정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. 또한 도로의 경로상 동해통(김해경)은 일본, 

북요통(중원경)은 당, 북해통(북원경)은 발해, 염지통(서원경)은 중국 남부, 

해남통(남원경)은 탐라와의 외교 통로 역할도 하였다고 생각된다. 그 중 북요통은 그 

이름에서 보듯 중국과의 관계하에서 성립되었으며(발해 조공도에 해당), 당항성 및 

장구진을 통해 황해를 가로질러 중국으로 그리고 실크로드로 나가는 길목이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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